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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기업 주식 “일제히 추락”
교보증권, 중국쇼크에 유가급등 악재 … 기존 전망보다 크게 낮춰

교보증권은 5월19일 석유화학기업들의 주가가 해외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

고 투자의견으로 <중립>을 제시했다.

교보증권은 석유화학업종의 주가가 2004년 1월 고점 형성 이후 석유화학 경기정점 논란에 휩싸이며 약세를 

보이다 최근에는 중국쇼크 및 유가급등으로 끝없는 추락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.

석유화학기업들은 2004년 1/4분기 석유화학 전반에 걸친 수급 타이트에 따른 가격강세로 사상 최대 수준의 

실적을 거두었으나 2/4분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나프타 및 기초유분 가격 강세를 겪으면서 합

성수지를 중심으로 마진 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.

2/4분기에는 계절적 요인 및 일부기업의 정기보수 등을 감안할 때 1/4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
되며 3/4분기에는 중국경제의 향방 및 유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됐다.

특히, 세계 화학산업에서 중국수요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경착륙하지 않는 한 수

급균형이 무너질 우려는 크지 않으나 가격 면에서 당초 전망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

다.

교보증권 이혁재 애널리스트는 “중국의 수요 급감,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등 현재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요

인들이 모두 현실화된다면 석유화학기업들은 실적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석유화학업계의 기존 전

망보다는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실적 둔화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석유화학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 펀더멘탈상 저평가된 상태

인 만큼 기술적 매매 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.

목표주가는 LG화학이 6만5000원에서 4만3500원으로, 호남석유화학이 6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, LG석유화학

이 2만9000원에서 2만4900원으로, 한화석유화학은 1만2000원에서 7100원으로 낮게 제시됐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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